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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기지 운영 도합 50년…다음 50년 이어간다

남극 세종ᆞ장보고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개최

□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16일 인천 연수구 극지연구소 청사에서 남극

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월동연구대는 약 1년간 남극에 상주하며 연구와 기지 운영을 책임지는 

팀으로, 올해는 세종과학기지에 제39차 월동연구대(대장 양정현), 장보고

과학기지에 제13차 월동연구대(대장 최태진)가 파견된다. 발대식에는 

신형철 소장과 연구소 임직원이 참석해 출정을 축하하였으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영상 축사로 대원들을 격려하였다.

□ 세종기지는 1988년 서남극 킹조지섬에 건설된 우리나라 최초의 남극

과학기지로 기후변화, 해양, 대기, 생물자원 연구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장보고기지는 2014년 동남극 북빅토리아랜드에 세워진 첨단 연구시설로 

빙하, 지질, 우주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우리나라 극지 연구 범위를 

확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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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을 기준으로 두 기지 운영 기간을 합산하면 50년을 맞는다. 이는 

우리나라가 극지에서 쌓은 반세기 연구 역량을 의미하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과 국제협력 연구를 이끄는 기반이 될 것이다.

□ 남극은 지구 환경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할 수 있는 곳으로, 대기와 해양, 

생태계 변화는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 남극과학기지는 현장 관측과 

장기 데이터 확보를 통해 기후변화의 원인과 영향을 규명하고, 정책과 

국제 협력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 월동연구대는 앞서 기지 생활을 위한 훈련과 소양 교육을 마쳤으며, 장보고 

월동대는 11월 2일과 7일 두 차례로 나눠서, 세종 월동대는 11월 26일에 

출국할 예정이다.

□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세종과 장보고 기지의 운영 기간을 합치면 

50년에 이른다. 앞으로도 안전과 연구 성과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50년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1. 남극과학기지 월동연구대 발대식 행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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